마0722 Note

◆ 이정표 : 선물과 구원  
[bookmark: _GoBack]마0722. 그 날에 많은 이들이 내게 말할 것이니라 곧,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로 대언하지 않았나이까? 또 당신 이름의 권위로 악령[다이모니온:존재,신적 존재,악마,신(神),악령,귀신]들을 내쫓지 않았나이까? 또 당신 이름의 권위로 많은 놀라운 일[뒤나미스: 뒤나마이(할 수 있다,가능하다, 능력있다)에서 유래,힘,이적적인 능력,이적(異蹟),풍부,의미,힘있게,이적적인 일꾼,권능,강력,폭력,전능한,일,권력,세력]들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선물(은사)이 곧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권능이나 은사는 그 사용되는 그릇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통로로 사용되어 집니다. 
통로로 사용된 것이지, 그 그릇이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자들이 다시한번 자기들을 검증해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Ω마2214. 이는 많은 이들이 부름을 받으나, 선택되는 자는 극히 적음[올리고스: (범위,정도,수,기간,가치에 있어서) 아주 작은,어느 만큼,거의,간단,거의 없는,긴,때,짧은, 잠시]이라.
롬1129. 이는 하나님의 선물(카리스마:신성한 선물,구속,영적인 증여,자질부여,신비한 능력,값없는 선물,부여된 은총)들과 부르심은 후회가 없음(아메타멜레토스:취소할 수 없는, 후회없는,후회되지 않는)이라.
사도 바울이 뭣이라 말합니까? 그는 복음의 선포자의 그릇으로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고전0927. 대신에 내가 내 몸을 억제하며, 또 그것을 복종에로 데려가느니라, 이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한[케륏쏘:(공적인 선포자로서)전하다,(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다,공포하다,발행하다]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난파당한(아도키모스: 공인되지 않은,거절된,가치없는,신에게 버림받은,시험에 합격치 못한) 자(버려진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용되는 것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도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요,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대언한 사울왕과 발람이 전자의 예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성결을 추구해야지, 은사를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위의 말씀은 은사를 받는 믿음은 있었으나,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열매(행실)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모방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선물이나, 능력으로 그들을 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마0716. 너희가 그들의 열매들에 의해 그들을 알아보느니라(에피기노스코:어떤 표식을 알다,인식하다,전적으로 알게 되다,인정하다,알다,지각하다), 사람들이 가시나무들에서 포도들을, 아니면 엉겅퀴 (트리볼로스:까마귀의 발,세개로된 찌르는 무기,가시있는 식물,찔레,엉겅퀴)들에서 무화과들을 모으느냐?
마0718.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낼 수 없고, 또한 부패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낼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열매(행실)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모방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그 열매는 하나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선물이나, 능력으로 그들을 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마0716. 너희가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아보느니라(에피기노스코:어떤 표식을 알다,인식하다,전적으로 알게 되다,인정하다,알다,지각하다), 사람들이 가시나무들에서 포도들을, 아니면 엉겅퀴들에서 무화과들을 모으느냐?
마0717. 바로 그와 같이, 낱낱의 훌륭한 나무는 훌륭한 열매를 내나, 썩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내느니라.
마0718. 훌륭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낼 수도 없고, 썩는 나무가 훌륭한 열매를 낼 수도 없느니라.
